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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4. 12. 23.(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대국민 개통 시작
-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생활 속의 용어로 원하는 법조문 검색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월)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사례 1)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기사를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같은 학교 또래들과 성인물 합성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먼저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딥페이크”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례 2) 민원담당 공무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사용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서 서식을 찾고 싶다”라는 민원을 

받았다. 관련 서식을 찾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토바이 사용신고”로 

검색하였으나 서식을 찾을 수 없었다.

 ◇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통해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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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화면 예시 ❚

지능형 법령검색 메인화면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화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

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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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 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올해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ISP)’의 수립을 완료하였고,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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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

분야에 도입하여 생활 용어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팀 장 이영진 (044-200-6782)

법령데이터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하선우 (044-200-6784)

                                            


